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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학회 2023년 추계 학술대회 일정

2023년 11월 25일(토)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 09:30~11:15  학술 답사  – 서울 서촌
서촌을 통해 본 도시유산의 팔림프세스트

○ 13:00~13:10  개회식  – 203호

○ 13:10~14:50  특별 분과  – 203호
인류세 기후변화와 지리학, 지리교육

○ 15:00~16:40  일반 분과 1: 지형, 환경  – 302호

○ 15:00~16:20  일반 분과 2: 도시, 경제  – 303호

○ 16:40~17:40  일반 분과 3: 문화, 역사  – 203호

○ 16:40~17:40  일반 분과 4: 지리교육  – 303호

○ 17:40~18:00  총회  –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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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답사 – 서촌을 통해 본 도시유산의 팔림프세스트

09:30~11:15   서울 서촌(세종마을) 일대

인솔: 지명인(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주요 일정 및 답사지

○ 09:30, 경복궁역 2번 출구 집합 →

○ 금천교시장: 서촌 주거지 상업화의 시작점, 현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로 지정 →

○ 체부동 성결교회: 1931년 건축된 붉은 벽돌의 예배당, 서울시 미래유산이

자 우수건축자산 →

○ 홍건익 가옥: 1936년 지어진 상인 홍건익의 집으로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정통 한옥 → 

○ 이상의 집: 이상이 살던 집 터에 집장사에 의해 지어진 도시형 한옥, 현

재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 →

○ 대오 서점: 1951년 개업해 60년간 운영되던 헌책방, 현재 카페로 운영 →

○ 옥인 오락실: 동네 유일의 ‘용오락실’ 폐업 이후 그 명맥을 잇기 위해 

2011년 부활한 레트로 오락실 →

○ 누상동 빌라촌: 서촌에 대한 개발 규제가 느슨했던 90년대 후반 00년대 

초반에 조성된 빌라촌 → 

○ 통인시장: 일제시대 조성된 공설시장에서 시작된 전통시장, 현재 관광시

장화

○ 11:15, 통인시장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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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분과 – 인류세 기후 변화와 지리학, 지리 교육

13:10~14:50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좌장: 신재열(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3:10~13:25]

인류세 기후변화와 극한기상현상: 폭우와 대홍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대현(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3:25~13:40]

인류세 기후변화와 지리학: 몇 가지 단상

김숙진(건국대학교 지리학과)

     

[13:40~13:5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등 지리수업의 실천 방안 탐색 –전주시 폭염 프로

젝트를 사례로-

함경림(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13:55~14:50]

종합 토론

한민(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환경연구센터)

송원섭(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이동민(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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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과 1 – 지형, 환경

15:00~16:40  운초우선교육관 302호

좌장: 신재열(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15:00~15:20]

남극 테라노바 만 빙하의 해양 빙상/빙벽 불안정성 평가

이현희(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

[15:20~15:40]

최상류 유역은 기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진훈, 변종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5:40~16:00]

납 동위원소 연대측정을 이용한 시화호 내측 우음도의 퇴적환경 복원

임영신(전남대학교 지역지리정보연구센터), 최한우, 양동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환경연구센터), 김진관(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20]

산사태 유발 강우의 시간적 패턴과 산사태 발생 시작 지점의 지형적 특성 

이원영(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진훈, 변종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20~16:40]

국내 거북에 대한 침입외래종과 자생종의 잠재서식지 특성 비교

김소희, 박종철(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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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과 2 – 도시, 경제

15:00~16:20  운초우선교육관 303호

좌장: 김영호(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5:00~15:20]

이주자 송금경관의 변동과 핀테크 기업의 지리적 확장 

장근용(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15:20~15:40]

주도하는 도시, 반항하는 공간 -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중심으로

김예빈(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최은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오석(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15:40~16:00]

공간인구학 관점에 기반한 국내 인구이동 모델링 연구

김세창(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6:00~16:20]

새로운 유형의 헤러티지와 디지털화: 기술배경과 쟁점

신성희(공주대학교 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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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과 3 – 문화, 역사

16:40~17:40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좌장: 송원섭(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16:40~17:00]

문화유산에 관한 지리학의 역할 -  '문화유산지리학' 용어 사용 및 관련 도서 

집필에 관한 제안을 중심으로-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7:00~17:20]

웅진백제시대 최고 권력자의 왕궁 입지 선정에 관한 지리적 고찰 - 공산성을 

사례로 -

박지훈(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7:20~17:40]

『산경표』의 공간 DB 구축과 문화유산으로서의 산줄기 특징 분석

박선영(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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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과 4 – 지리교육

16:40~17:40  운초우선교육관 303호

좌장: 이동민(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16:40~17:00]

공간적 검색어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지리 학습

박의현(창덕여자중학교,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7:00~17:20]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비교: 지리(사회) 교

사와 일반(타과) 교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손은영(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학과), 최재영(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17:20~17:40]

예비지리교사 대상 전쟁사 기반 역사지리교육의 의의와 효과

이동민(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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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기후변화와 지리학, 지리교육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13: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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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기후변화와 극한기상현상: 폭우와 대홍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대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다중스케일 접근, 식생 교란, 식생 회복, 지형 변화, 하천생물지형학, 하천 수림화

현대 인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전지구적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지속되었던 집

중 호우와 이로 인한 대규모 홍수는 우리나라 여러 하천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당시 섬진강 본류에서 발생한 생태적ž지형적 변화와 그 이후 3년간 진행

된 식생 회복 과정을 분석하였다.

Nay2DFlood 모델을 사용하여 대규모 공간 스케일(~1 km)에서 홍수 사상을 수치 모의하

였고, 중규모(~100 m) 공간 스케일에서의 위성영상 분석과 소규모(~10 m) 공간 스케일에서

의 현장 조사를 통해 하천 식생 교란과 지형 변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규모 수준에서의 

연구 결과, 계곡과 평지가 반복되는 지형적 조건이 주요 수리ž수문 현상(예: 비에너지, 전단

응력, 유속 등)을 조절하여 식생 교란에 영향을 주었음을 파악하였다. 개별(individual) 수목 

단위의 연구에서는 상류 방향에 있는 수목 개체들이 하류 방향에 있는 개체를 물리적 스트

레스로부터 보호한다는 개념적ž실험적 선행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였다(그림 1).

<그림 1> 중규모(왼쪽)와 소규모(오른쪽)에서 발생하는 하천 프로세스

본 연구는 공학적 기법(홍수 사상 수치모델링)을 생태학적 현상(하천 생태계 교란)에 지

리학적 관점(공간적 다중 스케일)으로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학자들이 생태적 현상

을 언급하거나 지리학자들이 공학적 기법을 단순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

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구 내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적 연

구 결과물을 생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연구성과는 자연 생태계를 시스템적 관

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관점이 단지 학계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 충

분히 실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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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는 학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향후 생태계 관리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사회가 맞이할 기후변화는 홍

수는 물론 태풍과 산불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교란 조건에 

의해 다양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폭풍해일로 인해 해안생태계의 어떤 지점이 취

약할지, 또한 피해 지역 내 어떤 지점에서 식생과 지형의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질지에 대한 

질문은 본 연구의 주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과 평가의 틀은 하천뿐 아니라 해안과 같은 다른 유형의 생태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교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절한 

사후 조치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태계 관리를 위한 공간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아래 그림에서 소개되는 바와 같이, 하천생물지형학적인 통찰을 제공

하고 있다. 하천은 식생, 수문, 지형, 토양 등 다양한 자연 요소가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종합

생태계이다. 각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 이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탐구

함으로써, 하천생태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물지형학적인 관점에서 하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생물지형학은 다양한 자연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되먹임(feedback)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천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수문·수리학, 지형학, 토양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발표자가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 온 생물지형학은 하천 환경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분

야라고 할 수 있다(김대현, 2021; Kim and Lee, 2022; Lee et al., 2022).

<그림 2> 하천생물지형학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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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기후변화와 지리학: 몇 가지 단상

김숙진*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주요어 : 인류세, 기후변화, 물질성, 맥락화, 통치성

2000년 대기화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Paul Crutzen과 생태학자인 Eugene Stoermer가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Newsletter에서 처음 제안한 인류세

(Antropocene)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활동이 지구 환경을 급격하게 변형해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로 구분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Crutzen and Stoermer

2000). 2002년 Crutzen은 Nature 지에 실린 ‘Geology of mankind’라는 제하의 후속 논평에

서 극지방의 빙하에 담긴 대기 분석을 통해 18세기 후반부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 배출되었고 이때가 인류세의 시작이었음을 주장했다. 지질시대의 이름으로 명명된 인류

세는 지구라는 행성적 차원에서 인류가 환경에 끼친 영향이 전례 없이 큰 것이라는 위기의

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이론

적, 실천적 논의를 이끌었다. 지질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인류세의 공식화를 위한 

층서학적 증거 수집과 확인을 위한 연구, 인류세로 인한 기후, 토양 등의 환경변화 전망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류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

책적,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 지구적 환경 위기를 가져온 인간중심주의와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지구와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찰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인류세 논의와 연구들에서 지리학자로서 예민

하게 생각해봐야 할 측면과 이런 점들을 실제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관해 키워드를 중

심으로 몇 가지 단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물질성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철학적 사조를 배경으로 

인류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근대성에 대한 비

판과 함께 기존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신유물론적 

시각은 인류세와 관련한 지리학적 연구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이미 지리학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자연과 사회 연구에서 신유물론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연과 사회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회적 환경의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얽힘과 그것의 효과로서의 현 상황

을 파악함으로써 환경문제 속에 가려져 있던 측면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맥락화이다. 인류세가 또 다른 거대 담론으로 파국을 상징하며 인류의 행동

에 변화를 줄 것을 요구하지만 지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인류세 연구에서도 인

류세적 현상은 특정 맥락에서 상황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세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정책 방안도 지역적인 고유한 맥락에서 구체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에서 지리학의 지역적 맥락에 대한 감수성과 연구방식은 장점을 가진다.

세 번째는 통치성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인류세의 여러 현상에 대한 제도

적, 정책적 수단은 국가가 손쉽게 채택하는 기술적 관리주의와 결합하여 즉각적인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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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에 임박했다는 두려움 속에 무비판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이는 Swyngedouw(2011)가 

기후 변화에 대한 폭력적이고 반동적인 '비정치적 정치(non-political politics)'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경고한 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만연한 회복탄력성

(resilience)과 관련한 연구에서 인간-비인간 어셈블리지의 요소에만 천착하기보다 이들이 권

력과 기술과학의 ‘배치’를 통해 어떻게 취해지고 등록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Crutzen, P. and Stoermer, E., 2000, The Antropocene, IGBP Newsletter 41, 17-18.

Crutzen, P., 2002, The Geology of mankind, Nature 415, 23.

Swyngedouw, E., 2011, The non-politic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Acme 1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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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등 지리수업의 실천 방안 탐색

-전주시 폭염 프로젝트를 사례로-

함경림*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주요어 : 기후변화, 지리수업, 실천역량, 실천 의지, 시민성, 의사소통

기후위기로의 인식 변화는 기후변화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Busch et al.,

2019). 기존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차원의 교육과 개인의 인식 변화로는 긴급하고 복잡한 

성격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났으며(Pidgeon and Fischhoff, 2011;

Rousell and Cutter-Mackenzie-Knowlesb, 2020), 지역사회나 국제 협력 등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해결 지향적이고 협력적 의사결정, 민주적인 참여 과정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행동하는 실천역량(action competence)이 강조되고 있다(이명원 등, 2021; Jensen and

Schnack, 1997; Olson et al., 2020; Sass et al., 2020). 최근 영국 교육부가 발표한 지속가능

성과 기후변화 전략 역시 학생들에게 기후회복력을 높이고 탄소 영향을 줄이며 생물다양성

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지식을 지역사회,

국가 및 지구를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DfE, 2022).

Jikling(2013)은 오늘날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를 다루는 규범적 틀을 ‘차이를 흡수하고,

가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하고, 현대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규범과 가정이 의심의 여

지가 없고, 권위적이며 협상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부장한 조치’(p.165)로 규명하고,

이러한 경제적 담론과 사고가 우리가 깊고 체계적인 변화를 제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감소시

킨다고 주장한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갇혀 있으므로 자본주의

라는 사회체제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과학자연합

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긴급행동지침에 의하면, 개인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없으며 적극적

인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를, 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남미자 등, 2021;

Ripple et al., 2020).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집단적 행동을 지원하

기 위한 정의 주도의(justice orientated)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성찰의 공간을 

제공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하는 시민성 모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총체적 

교육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Jickling, 2013; Shealy et al., 2017; Waldron et

al., 2016).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신설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에 대한 성찰과 방향 모색을 통하여 오늘날 인류가 처한 지구적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융합 선택 과목이다(교육부, 2022). 표 1은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이명원 등, 2021)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의 성취기준을 비교하고 있

다.



- 18 -

<표 1>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성취기준 비교

구성요소 세부 내용(이명원 등, 202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성취기준(교육부, 2021)

기후변화 
관련 지식

기후변화 주요 원인(자연적, 
인위적)과 다양한 결과(사회, 
환경, 경제) 등 지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방법에 대한 지식

[12기지01-02] 기후변화는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 및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 변화의 방향을 
탐구한다.
[12기지02-01]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재난의 실제를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쟁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
[12기지02-02]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리적 조건 및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과 사례를 조사한다.
[12기지03-03] 지역 공동체의 생태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생태 
체계를 탐색한다. 

기후변화 
감수성

자연환경과 지구 시스템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대상(사람, 환경, 사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

[12기지01-01]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성찰 능력

기후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행위 혹은 사회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능력

[12기지02-03]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성찰한다. 
[12기지03-02]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서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의 생태전환을 
위한 실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 평가한다.

통합적 사고

지구 시스템 내의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과 사회정치경제 
체제와의 상호작용과 의존에 
주목하여 불확실성, 복잡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진단하는 능력

[12기지03-0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기술과 
순환경제의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의 
모습을 제안한다.
[12기지04-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의 실천과 관련한 지역 사례들을 조사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의사소통능
력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존중 및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12기지03-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시민사회의 노력 사례를 조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를 
비교한다.

의사결정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의 
차원에서 본인 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실천의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사회적으로 
노력하는 능력 

[12기지04-02] 지속가능한 세계는 개인의 일상생활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소비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탐색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12기지04-03] 정의, 책임 그리고 배려 등과 같은 
생태시민의 덕목을 사례 탐구를 통해 이해하고, 인간 
및 비인간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를 
위한 다층적 스케일에서의 실천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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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과 달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교육과정에서는 기후변

화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맥락이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인간-환경의 관계를 고찰하는 관계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교육부, 2022; 229),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 태도나 

공공선을 위한 선택을 넘어 좀 더 생태적인 의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책임, 배려를 실천하고 

이러한 자질을 체화한 시민으로서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김다원·김병연, 2023; 김병연,

2022). 또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교육과정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에서는 적극적인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본인이나 우리 사회가 타인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는지

에 대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리수업 프로젝트를 개발하

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기

후변화 경관을 관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데이터 및 공간정

보기술을 활용하여 시각화함으로써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함경림·이원영,

2012). 또한, 학생들의 의소소통 및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증거 기반 활동

(evidence-based activity)을 바탕으로 행동 지향적이며 포괄적인(action-oriented and

inclusive)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였다. 폭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전주시 폭염 프로젝트의 내용

프로젝트는 전주시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 통합사회(1학년) 수업을 통해 2023년 5월에서 

6월까지 10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는 총 4차시로 진행하였으며, 개별적인 야

외조사 활동(1주일)을 제외하고 교실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수집한 데이터와 프로

젝트 결과물(스토리맵)은 그림 1과 같다.

단계/과정 차시 주요 활동 내용 학생 평가

개념 학습 1차시 Ÿ 폭염이란 무엇인가? 자연재해의 원인과 유형

G-DAM 모바일 
앱을 활용한 
사전 매핑 활동

개별
활동

Ÿ 전주시 폭염 대비시설을 찾아라! 전주시 폭염 
대비시설을 유형별[야외 시설 : 그늘막, 정자, 
파고라 / 실내 시설 : 무더위 쉼터 / 기타 : 녹지, 
살수차, 공원 분수, 급수대]로 구분하여 위치를 
조사하고 사진 첨부하기 

데이터 수집(개인당 
3개와 경관)

미래 전주시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할까?

2차시

Ÿ 기상청 기후 정보 포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100년 간 평균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기 

Ÿ 전주시의 폭염 일수를 2091～2100년을 기준으로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잘 반영되었을 
때’(RCP2.6)와 (2)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RCP8.5)’로 비교해보기 

개별 기후 보고서 
작성 

전주시 폭염 
대응 방안은 
지속 가능한가?

3차시

Ÿ G-DAM을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와 함께 전주시 
노인 인구밀도, 전주시 살수차 이동경로 레이어를 
중첩해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Ÿ PINOGIO 스토리맵를 활용해 전주시 폭염 대응 
방안의 지속 가능성 평가하기 

모둠별 스토리맵 
작성

전주시 폭염대비 
관련 정책 
제안서 작성하기 

4차시
Ÿ 앞서 작성한 기후변화 보고서, 스토리맵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전주시 폭염 대비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전주시에 제안해보는 활동

정책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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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생들이 수집한 폭염 대비시설 유형별[자연적, 인공적] 데이터(좌)와

전주시 노인인구밀도와 중첩한 스토리맵 결과물(우)

프로젝트가 끝난 후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젝

트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점과 자신이 성장한 점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총 245명의 학생

들이 응답하였으며, 응답 내용은 모두 텍스트화하여 주제 분석기법(thematic analysis)을 활

용해 분석하였다(Braun and Clarke, 2006; 87). 주제 분석기법은 질적 데이터의 귀납적·연역

적 추론이 모두 가능하도록 추출된 코드와 주제가 상호보완적으로 검토되는 방법이다. 학생

들의 응답 내용을 반복적 읽기를 통해 초기 코드를 추출하였으며, 전체적인 데이터 세트와 

코드 간 연결성을 고려하여 주제(시민성 실천, 실천 의지, 의사소통 능력 함양)를 선정하였

으며, 주제별 지도를 그림 2와 같이 생성하였다.

<그림 2> 폭염 프로젝트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변화 매핑

폭염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들의 변화는 세 가지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우선,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사 
결정하기

실천 의지

경각심
탄소배출 
최소화

절약

의사소통 능력 
함양

데이터 수집과 
분석/해석

의견 수렴 협력하기

시민성 

실천

새로운 정책 
제안

폭염 대비 
방안 성찰



- 21 -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의사소

통 능력의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의지’와 ‘시민성 실천’이라는 주제에 의미있

는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지역사회의 폭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개인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비 방안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

로써 지역사회, 국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매핑

은 학생들의 응답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분석을 통해 전주시 폭염 일수를 예측 할 수 있던 과정이 나에게는 정보처리기술 시대에
맞춰 성장하게 해준 것 같다. 또 평소에는 알지 못할 폭염 피해 현황과 지금 실시되고 있는 무더
위 쉼터, 그늘막 등 정책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더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폭염 피해가 갈수록 심각 해져가고 있으며 우리 개개인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모든 자연환경은 우리와 연결되어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것에 맞춰 우리도 적응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우리와 밀접한 자연환경을 언제까지 방치
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환경 먼저 파괴될 것이다.” (#10821 응답 중에서).

“전주시민으로서 전주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는 활동을 통해 뿌듯함을 느꼈다.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정책인지를
시민에 눈으로 바라보며 비판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로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
는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될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10706 응답 중에서).

(사사)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 (NRF-2022S1A5B5A160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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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테라노바 만 빙하의 해양 빙상/빙벽 불안정성 평가

이현희*

(*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

주요어 : 남극 빙상, 해양 빙상 불안정성, 해양 빙벽 불안정성, 빙하기저지형, 빙하 붕괴, 해

수면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의 빙하 소모와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

렀으며, 남극의 빙하 소모는 계속해서 예측 이상의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온난

화와 같은 기후 요인과 더불어 지형적, 해양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격한 빙하 소모의 

원인으로 해양 빙상 불안정성(Marine Ice Sheet Instability: MISI)과 해양 빙벽 불안정성

(Marine Ice Cliff Instability: MICI)이 지목되고 있다(그림 1).

남극 대륙 위에 두껍게 성장해 흘러나오는 남극 빙상(Antarctic Ice Sheet)은 말단부에서 

빙붕이나 빙설로 변형되어 해양으로 소모되고 있다. 빙하 접지선(grounding line) 배후의 기

저 지형은 해양에 떠있는 빙하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며, 빙하 접지선 전면부의 빙하 표면 

균열은 빙벽의 붕괴와 분리를 야기한다. 따라서 빙하 기저 지형과 빙하 표면의 형태를 분석

하여 각 빙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수치고도자료를 이용한 빙하 기저 지형과 빙하 표면의 형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

소가 나타나는 지역을 찾아내고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남극 테라노바 만 

분출빙하의 해양 빙상/빙벽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더불어, 남극 빙상 

말단부의 소모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평가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수면의 추가적인 상승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극지연구소 주요과제 “과거 온난기의 서남극 빙상 후퇴 및 해양 순환 변화 연

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PE23090).

<그림 1> 해양 빙상 불안정성(Marine Ice Sheet Instability)과 해양 빙벽

불안정성(Marine Ice Cliff Instability)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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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류 유역은 기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진훈·변종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최상류 유역, 곡두, 붕적하도, 기복

산사면(hillslope), 곡두(valley head), 그리고 붕적하도(colluvial channel)로 이루어진 최상

류 유역(headwater catchment)은 전체 유역면적의 70~80%를 차지하며 퇴적물 및 영양분을 

하류 하계망으로 공급한다(Gomi et al., 2002). 최상류 유역은 급한 산사면으로 인해 매스무

브먼트가 주도적이다. 산사면으로 둘러싸인 곡두는 지표유출 및 지하유출을 모아 하도의 시

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역의 하계 밀도를 결정한다. 붕적하도의 하류 경계로를 기준으

로 한 최상류 유역의 면적은 104~106 m2로 알려져 있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Swanson et al., 1998).

최상류 유역은 대체로 비고가 크고 산사면의 경사 또한 급하기 때문에 산사태와 토석류 

재해가 빈번한 지역이다. 최상류 유역의 주도적인 지형학적 과정은 산사면 경사에 대체로 

좌우되며 산사면 경사는 기복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인다. 따라서 기복은 최상류 유역의 범

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한편 기복은 곡두의 위치와도 밀접한 상관성을 보

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의 상관성은 지역에 따라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Montgomery and Dietrich, 1992; Oguchi, 1997; Sangireddy et al., 2016).

이처럼 최상류 유역의 지형은 기복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의 영향은 여전

히 명확하지 않으며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복이 곡두의 위치와 최상류 유역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 일대 서강 유역을 대상으로 

Geomorphons(Jasiewicz and Stepinski, 2013)을 사용하여 곡두 위치를 추출하고 유역면적-경

사도 관계를 통해 최상류 유역 범위를 조사하여 기복과 최상류 유역 지형과의 관련성을 파

악하였고 이를 LandLab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곡두의 유역면적과 기복 간에는 양의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다(그림1). 저기복 

지역(Topographic Ruggedness Index (이하 TRI): 25 m)에서는 곡두가 분수계로부터 약 70

m 떨어진 지점에서(유역면적으로는 약 1,000 m2) 나타난 반면 고기복 지역(TRI: 80 m)에서

는 곡두가 분수계로부터 약 180 m 떨어진(약 8,000 m2의 유역면적을 가진) 지점에 발생하

였다. 즉, 기복이 증가함에 따라 산사면는 길어지고 곡두의 위치는 하류로 이동하면서 결과

적으로 유역 내 하계 밀도는 감소하였다. 둘째, 최상류 유역의 면적은 기복에 따라 지수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기복량이 약 600 m에 해당하는 저기복 지역에서는 

최상류 유역이 0.2 km2로 나타났지만 기복량이 900m를 넘는 고기복 지역에서는 1 km2 이

상의 면적을 가졌다.

이상의 결과는 첫째, 곡두의 위치가 하성작용 뿐만이 아니라 기복과 관련된 사면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기복 지역에서는 사면이 완만하여 토양포행과 같은 확산

작용이 주도적이다. 하지만 고기복 지역에서는 사면이 급하기 때문에 확산작용도 활발하고 

소규모의 천부 산사태도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사면 물질로 인해 곡두가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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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면은 길어지면서 곡두 위치는 하류로 이동한다. 둘째,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최상류 유

역의 범위는 산사태와 토석류의 빈도 및 이동거리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저기

복 지역보다 고기복 지역에서 토석류가 더 멀리 이동하며 퇴적된다. 따라서 붕적하도의 하

한과 일치하는 최상류 유역의 범위는 고기복 지역에서는 더욱 증가한다. 이처럼 최상류 유

역 내 지형 단위의 분포는 기복에 따라 빈도와 이동거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매스무브먼트

에 의해 주요하게 결정되며, 따라서 기복량은 최상류 유역의 지형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주

요한 변수임을 이 연구는 시사한다.

<그림 1> 곡두의 유역면적과 기복량 간의 관계

<그림 2> 최상류 유역의 면적과 기복량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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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동위원소 연대측정을 이용한 시화호 내측 우음도의 퇴적환경 복원

임영신*·최한우**·양동윤**·김진관***

(*전남대학교 지역지리정보연구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환경연구센터,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퇴적률, 납 동위원소 연대측정, 퇴적환경 변화, 우음도, 시화호, 인간간섭 

경기만 남동쪽에 위치한 시화호는 1994년 방조제 완공에 의해 외해와 단절되었으며, 잇

따른 수질악화 문제로 해수호로 관리되고 있다. 해수유통 이후 시화호 내측의 수위를 

-1El.m로 관리하면서 육지화된 우음도, 형도, 어도의 환경변화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상황이

며, 현재는 시화호 남측의 간석지를 대상으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속가

능한 연안 환경관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인간간섭이 이 일대의 퇴적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화호 내측에 위치한 우음도 남쪽 갯벌에서 획득한 코어 샘플에 기록된 퇴적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화호 유역의 시기별 토지이용도 및 항공사진을 분

석하였고, 납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코어 샘플의 퇴적 시기를 결정하고 퇴적 속

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퇴적 속도 변화에서 두 개의 큰 피크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 피크

는 방조제 건설이 완료되어 해양으로의 퇴적물 유출이 제한된 저에너지 환경에서 발생하였

다. 두 번째는 우음도 내외부의 간척농지 이용이 증가하면서 용수 확보를 위해 갯골을 막고 

제방을 쌓아 보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조수로 상류에 위치한 인근 도로 건

설 현장에서 유입된 퇴적물의 증가 시기와도 일치했다. 이는 주조수로에서 멀리 떨어진 갯

벌 내부의 퇴적률에 시화방조제의 축조보다 시료 채취 지점 부근의 퇴적물 유입 및 유출 조

건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코어 샘플 지점 주변의 시기별 퇴적환경과 평균 퇴적률 및 인간 간섭 요인

시기 퇴적환경 인간 간섭 요인
평균 퇴적률
(g/cm2/year)

1987년 이전 조간대 환경 자연상태에 가까움 0.46

1987년~1993년 방조제 공사 0.997

1994년~1998년 담수호 환경 방조제 완공 이후 조석 영향 받지 않음 1.32

2000년~2006년 
간석지가 상시 

노출됨

우음도 육지화, 우음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간척농지 증가
13.75

2007년~2011년
제방 상류 보 환경 

(민물 담수)

농경지 확대 및 평택-시흥 고속도로 건설로 

토사 유입 증가, 제방에 의해 토사 유출 제한
42.61

2012년~2018년
논농사 금지, 우음도의 생태공원화 (송산 

그린시티 조성사업)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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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어 샘플 한 공으로 우음도 전체의 퇴적환경 변화를 추정하였다는 점과 인간

간섭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정량화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음도의 퇴적환경 변화

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최근 진행 

중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과 우음도의 생태공원화 및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에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사)

본 결과물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 한국연구재단(NRF-2022S1A5B5A16052458)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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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유발 강우의 시간적 패턴과 

산사태 발생 시작 지점의 지형적 특성

이원영*·진훈**·변종민**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산사태 유발 강우, 강우패턴, 산사태, 산사태 발생 시작 지점, 산사태 시공간 예측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의 누적 강우량이 증대되고 장마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사

태의 빈도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에 일어났던 강우와 산사태와의 관계뿐

만 아니라 산사태 발생 지점의 지형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산사태의 시공간 예

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얕은 산사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연관하여 나타난다. 다시 말해, 산사태 유발 강우 임계치는 강우와 해당 지형에서의 수문학

적인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일차적으로 강우자료와 산사태 발생자료를 기반으로 한 강

우의 임계치는 산사태 발생에 효율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우강도와 지속시간

의 임계치 혹은 누적강우량과 지속시간의 임계치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강우사상의 강우

특성변수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

행강우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선행강우량에 따라 산사태 유발 강우 임계

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고(Kim et al., 2021; Steger et al., 2023), 선행강우량의 유

형에 따라 토양의 투수성과 연관하여 산사태 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Lahimi et al., 2011). 하지만 선행강우량과 산사태 유발 강우사상의 강우특성변수를 동

시에 고려하여 강우패턴을 유형화하고, 이를 유역 규모에서의 지형적 특성 및 토양 토성을 

연계하여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선행강우량을 반영하여 

누적강우량을 동시에 고려하려 K-means 클러스터로 강우의 패턴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산사태 발생 시작지점의 위치를 하도경사-유역면적 곡선과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를 함께 도시하여, 강우유형별 산사태 발생 시작지점의 지형학적인 특

징과 토양토성과 연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강우의 유형은 총 4가지(a. 직전 7일 선행강우량이 가장 많고 누적강우량이 

적은 경우, b. 직전 7일 선행강우량이 두 번째로 많고 선행강우량이 점차 증가하며 누적강

우량은 보통인 경우, c. 선행강우량이 약간 증가하다 감소하고, 직전 7일 선행강우량이 매우 

적으며 누적강우량이 많고 강우지속시간이 매우 긴 경우, d. 4주전과 2-3주전 선행강우량이 

많았다가 점차 줄어들고, 7일 선행강우량은 매우 적으며 강우강도가 강하고 누적강우량이 

많은 경우)로 구분되었다. 충분한 선행강우량이 있는 a 강우 패턴에서는 산사태 발생시작 

지점이 곡두(valley head)의 최상단 방향으로 확대되는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선

행강우량이 4주 전부터 많았다가 점차 줄어든 이후 직전 7일의 선행강우량은 적었으며, 강

우사상의 누적강우량은 많고 강우강도가 높은 d 강우 패턴에서 산사태의 빈도가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선행강우량에 따른 토양수분의 조건이 

산사태 취약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높은 수리전도도를 지

닌 사양토와 같은 토양에서는 강우사상의 강우지속시간이 매우 긴 c 강우 패턴인 경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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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사상 시작 직전 7일의 선행강우량이 많은 조건(a나 b 강우 패턴)에서 산사태 취약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산사태 유발 강우사상의 강우특성변

수들과 선행강우량의 패턴은 각기 다른 토양수분 조건을 지니게 하고, 이에 따라 산사태 발

생 시작지점의 지형적 특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이다.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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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침입외래종, 잠재서식지, 머신러닝, MaxEnt, 외래생물조사

외래생물은 귀화종과 침입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침입종은 침입외래종이라고도 하며,

자연적이거나 반자연적인 생태계나 서식지에 정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토착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종을 의미한다. 이러한 침입외래종의 일부는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으로 구분되면 생태교란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침입외래종의 지속적인 유입의 

증가로 인해 1998년 첫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이후 최근까지도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의 외래 거북은 토종 거북보다 화려한 채색과 새로운 서식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사육에 선호되었고, 종교적인 이유로도 유입되었다. 하지만,

사육 포기 및 유기, 종교적인 목적으로 자연으로의 방생이 이루어졌다. 이후 기존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던 고유 생물을 압도하며 확산하여, 생태계 교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다빈 

외, 2021). 따라서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은 침입외래종 거북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방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현장 방재를 위한 정보 제공에 있다. 침

입외래종 및 자생종 거북류의 출현 지점에 대한 지리적 특성과 각 종의 잠재서식지를 분석

하고 비교하여 조사 지역 및 모니터링 지역 선정에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침입외래종은 붉은귀거북속 전 종,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

배거북이고, 자생종으로는 자라를 채택하였다. 연구 대상 종의 출현지점 정보는 국립생태원

에서 수행하는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사용한 자료의 기간은 2015년

부터 2022년이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도서 지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내륙 지

역이다. 출현 지점의 지리적 특성 및 잠재서식지 분석에는 지형 고도, 지형 경사, 사면 방향

의 지형 변수, 1월 최저기온, 8월 최고기온, 연 강수량의 기후 변수, 시가화·건조지역 면적,

산림 면적, 시가화·건조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산림으로부터의 거리, 하천으로부터의 거리의 

토지피복 등 11개 환경 변수를 사용하였다.

출현 지점의 지리적 특성 분석에는 각 출현 지점의 환경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사용

하였다. 잠재서식지 추정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MaxEnt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 모델

은 출현 자료만을 사용하여 종의 공간적 분포를 추정할 수 있어 종 분포 모델링 연구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김아름 외, 2018; 이성우 외, 2021; Kim et al., 2020; Koo et al., 2020).

분석 결과 연구 대상 종들은 비슷한 서식 환경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최고기온

은 29℃에서 많이 서식하며, 연 강수량은 1,250㎜~1,350㎜인 지역에서 많은 분포를 보인다.

사면 방향의 경우 남쪽 지역에서 분포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후 자료와 함께 고

려할 수 있다. 토지피복의 경우 산림 면적이 좁을수록, 시가화·건조 지역의 면적이 넓을수록 

발견 빈도가 높아졌다.

모든 거북류의 출현 지점이 지리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외래침입종과 자생종이 동일한 

서식지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래침입종으로 인해 자생종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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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방재를 위한 잠재서식지 분석에서 외래침입종과 자

생종의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든 거북류에 대한 잠재서식지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의 광역시와 도시 규모가 큰 지역들 중심으

로 출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 출현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1). 본 연구의 한계는 전국 단위에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

문에 방재 활동 지역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추후 도시 규모에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1> 모든 거북류에 대한

잠재서식지 예측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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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해외 송금은 이주-개발 연계(migration-development nexus) 속에서 개발

을 촉진하고 회복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강조되어왔다(Porst and

Sakdapolrak, 2018). 이에 따라, 초국적 이주자와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금융 제도의 발전 주

체이자 고객으로서 새로운 금융 주체로 등장했다(Ajefu and Ogebe, 2019). 특히 2020년 코

로나19의 확산으로 이주노동자의 모국 송금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송금액은 

2020년 기준 5,080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해외직접투자

(FDI) 액수보다 훨씬 큰 규모를 기록했다(WorldBank, 2020). 로이터(2022)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초에는 IMF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네팔에 확대신용지원(ECF)을 통한 구제금융을 

승인했지만, 이주노동자 송금액의 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에 대한 압박이 축소된 사례도 존

재했다.

이처럼 단선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북부(Global North)에서 글로벌 남부(Global South)

로의 국제 송금이 수취국의 사회·경제적 업그레이딩을 추동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자본을 

강화함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이동성과 이를 둘러싼 여러 상호작용들이 주목받았다

(Massey, 1998; Saxenian,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은 이주 과정과 이를 둘러

싼 송금국-수취국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들을 전지구적 차원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환원

해 설명함으로써, 초국가적인 이주 및 송금 네트워크가 추동하는 지역특수적인 맥락들을 도

외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송금 핀테크기업을 사례로 다중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및 민간의 금융 주체들의 행위와 그들을 둘러싼 송금경관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설명하고 해

석하고자 한다. 송금경관(remittance scapes)은 통화, 증권, 자본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설

명한 아파두라이(1996)의 금융경관(Finanscapes)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송금 산업의 

GME Remittance SBI Cosmoney SentBe

<사진 1> 김해시 외국인거리에 위치한 송급 핀테크업체(23.10.28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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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유지, 확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물질적·금융적·문화적 관계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Guermond, 2022).

본 연구에서는 송금을 통해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만, 때로는 이동하지 않기도 하

는 역설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송금경관이 국가의 송금관리(remittance management)

아래에서 어떠한 공간적 쟁점들을 만들어내는지 추적한다. 2016년 센트비(SentBe)의 설립과 

더불어 송금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기업들의 등장은 산업 경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통적인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점

(branch)이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상의 은행이라면 외환 송금 핀테크 기업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지점을 배치하고, 대면접촉 창구를 확보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은행들보다 송금 수취

국의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국제 송금 핀테크 기업과 협력하면서, 송금국-수취국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집단으로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이민노동자가 송금을 통해 국가의 부(Wealth)를 유출하

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금융 주체들

을 둘러싼 맥락을 관계적으로 해석하고, 이들이 만드는 송금경관을 포착함으로써 이주 연구

의 렌즈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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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도시, 반항하는 공간

-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중심으로

김예빈*·최은영**·김오석*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요어 : 다문화특구, 안산, 원곡동, 도시비공식성, 텍스트 마이닝

본 연구는 원곡동이 지닌 여러 이중적 측면을 도시 비공식성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원곡동은 2009년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어 표면적으로는 공식

적인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특구 지정 후 14년이 지난 지금 원곡동의 모습은 다문화특

구의 설립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거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의 현재 모습과 설립 의도 간의 간극을 조사하

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비공식성과 상호구성적 이중성이 원곡동의 경관과 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곡동은 소비의 공간에서부터 생산의 공간, 일탈의 공간에

서부터 일상의 공간까지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공간 

전략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장소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검토, 텍스트마이

닝, 현장 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을 적용하여 원곡동을 설명함으

로써 해당 지역의 독특한 지역성을 탐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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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구학 관점에 기반한 국내 인구이동 모델링 연구

김세창*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공간인구학, 인구이동, 다수준 모형,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

인구이동은 출생 및 사망과 더불어 한 지역의 인구변동을 야기하는 인구학적 프로세스의 

3대 요소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지역별 인구 증감에 다른 두 요소보다 훨

씬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Fotheringham, 1991). 지리학은 이러한 인구이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지역 관점(multiregional perspective)을 취해 왔으며, 이는 인구 연구에 있어 지리학

이 갖는 강점이다(Rogers, 2015). 특히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spatial interaction model)을 통

해 인구이동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문제는 이 모형 속에서 이동자가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

령의 선별성(age selectivity)이 쉽게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인구학(spatial demography) 관점이 필요하다. 공간인

구학이란 미시적 접근이 강조되던 인구학 분야에서 공간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등장

한 개념으로(Voss, 2007), 결국 ‘개체 단위의 접근과 공간 단위 접근을 통합하는 인구 연구’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공간 단위 접근만이 강조되던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에 

개체 단위 접근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다.

(a) O-D 매트릭스 형식 (a) 다이아딕 매트릭스 형식

<그림 1> 집단 개별화한 인구이동 데이터의 표현 형식

연령에 따라 “인구 현상을 집단 개별화(group disaggregation)하는 것”(이상일·김현미,

2022)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간인구학 관점을 실현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첫째, 연령

에 따라 인구이동 강도(migration intensity)가 다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으



- 43 -

로, 흔히 이동 확률은 20대에서 30대 초반에서 이동 확률이 가장 높고 이후 차차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연령에 따라 인구이동 목적이 달라진다.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기대

되는 행동 양식, 즉 연령규범(age norm)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인 대학 진학, 독립, 자녀 양육, 은퇴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이동 현상을 연령집단으로 개별화한다.

이렇게 연령집단으로 개별화된 인구이동 데이터를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데

이터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그림 1a>를 보면 연령집단은 각각 출발지와 도착지

가 만들어낸 셀 내에 포섭된다. 이는 <그림 1b>에서 기존의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이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 쌍 플로에 해당한다. 또한 셀(지역 쌍 플로)은 각각 출발지와 도착지

에 교차적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는 <그림 2>와 같이 교차적 위계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자료가 이러한 형태를 보일 때 교차분류 다수준 모형(cross-classified multilevel model)

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준 모형은 공간인구학의 핵심적인 방법론 중 하나이며

(Matthews and Parker, 2013), 이를 이용한 인구이동 연구도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Xu, 2022; Park and Kim, 2015).

<그림 2> 인구이동 데이터의

교차적 위계 구조

이러한 교차분류 다수준 모형은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의 논리를 가져오면서도 더 풍부한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의 3요소인 ’출발지의 배출력‘, ’도착지의 

유인력‘, ’공간적 분리도‘는 각각 3수준의 출발지와 도착지, 2수준의 지역 쌍 플로에 변수로 

투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 연령집단을 더미 변수로 취급하여 연령집단에 따라 서로 다

른 인구이동 강도를 반영할 수 있다. 즉, 인구이동에 인구구조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집단과 출발지-도착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투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수준 간 상호작용의 추정은 진정한 의미의 배출-흡인 요인 모형(Lee, 1966)으로 발전될 

수 있다. Lee는 배출 및 흡인 요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가

령 누군가에겐 흡인 요인인 지역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배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기존의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흡인 요인(e.g. 높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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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교육환경)이 도착지 변수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모든 대상에 대해 고정 효

과(fixed effect)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의 사항을 2021년 시군 간 국내 인구이동을 사례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치와 관측치의  값도 0.983으로 매우 높았지만, 본 연구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그림 3>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잘 드러낸다. 첫째, 연령집단에 따라 

이동 강도가 다르다. 20-34세의 청년층 집단의 이동률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 노년층 집단

의 이동률이 가장 낮다. 둘째, 65세 이상 연령집단과 도착지 표준화 사망률의 상호작용 효과

를 추정한 결과, 해당 변수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65세 이상인 집단과 다른 연령집단

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 연령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에 비해, 65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대학입학정원 및 1인당 GRDP, 노년층과 주택

소유율 등의 변수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이동 모델링 연구에서 집단 개별화와 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의 추

정이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요컨대, 기존의 연구가 간과하던 인구구조의 영향력을 통

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배출-흡인 요인의 상대성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3수준 

교차분류 다수준 모형은 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마지막으로 다수

준 모형이 제공하는 랜덤 효과(random effect)를 장소-특수적 패러미터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리적 시각화를 통한 효과적인 ESDA 도구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연령에 따른 도착지 변수 효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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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헤리티지와 디지털화: 기술배경과 쟁점 

신성희*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에스지앤아이 이사)

주요어 : 새로운 유형의 해리티지, 보존, 복원, 재현, 문화경관, 관광객의 시선, 유네스코 운

영지침, 디지털 헤리티지

최근 몇 년간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지표면의 여러 사상과 장소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제작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총아인 AI와 로봇, 머신러링 등과 나노

기술, 3D 프린팅, 생명공학 등의 초현대적 기술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사회로 갈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고 남기는 것들 역시 우리 인간이 생존하면서 형성한 자취이자 흔

적이다. 지리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인간-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디지털 환경으로까지 확

장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리라 예견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인간의 행위 공간이 실제 물리적 공간은 물론 가상공간으로 확장

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타버스 출현 이후 인간의 의식이 자연공간에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물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리학은 어떤 사유를 해야 하고 무엇을 연

구대상으로 해야하며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 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꺼내보아야 할 것이

다.

문화지리학의 인접 사회과학 분야인 인류학에서는 80년대부터 ‘영상 인류학적 방식’을 

차용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민족지의 디지털 아카이빙이 주목되었고 인터넷의 발달과 함꼐 

사이버상에 형성된 디지털민족지가 새로운 형태의 민족지로 인정받고 있다. 즉, 컴퓨팅에 의

한 통신 혹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모두 정식 연구자료와 방법론

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문화재, 문화유산(heritage)의 활발한 디지털화 현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헤리티지는 과거 인간이 남긴 삶의 흔적들로서 보존가치를 획득한다. 현재의 첨단 기술과 

장비에 의해 보존되거나 복원 혹은 재현된 ‘디지털 헤리티지’들은 과거의 흔적, 그리고 현재

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 사이의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헤리티지의 디지털화를 고찰하여 그 배경

과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기에 문화지리적 관점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모색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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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관한 지리학의 역할 

- '문화유산지리학' 용어 사용 및 관련 도서 집필에 관한 제안을 

중심으로 -

박지훈*

(*국립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문화유산, 지리학, 문화유산지리학, 문화유산대학원, 공주학연구원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세기) 또는 젊

은 세대에게 물려줄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

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발표자가 소속된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문화유산에 관하여 지리적 역할을 소

개하고자 한다. 본 글은 관련 기관과 대학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며 느낀 점 중심으

로 이야기한다.

현재 국립공주대학교에서 표면상으로 문화유산을 다루고 있는 곳을 크게 학부, 대학원,

부속기관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학부로는 사학과, 역사교육과, 문화재보존과학과 

등이 있다. 그 중 문화재보존과학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학부과정에 이수구분 상으로 콜라주

에 해당되는 ‘세계문화와 세계유산 기행’과 ‘문화유산의 활용’이 있고, 대학원에 ‘세계유산과 

보존기술특강’, ‘근대문화유산 보존과학특론’ 및 ‘문화유적복원학’, 등이 있다.

대학원에는 2012년 3월에 설립된 특수대학원인 문화유산대학원이 있다. 발표자가 몇 

년간 관여했던 문화유산대학원에서 느낀 점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지리학이 일정 부분 실질

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과목들 중에 ‘지리’라는 용어로 표기된 것이 

전혀 없어서 아쉬웠다. 또한 발표자가 맡았던 ‘문화유산활용론’ 수업에서 2년 연속 ‘문화유

산 관련 에세이 책’을 원생들과 공동집필 했으나(그리 1), 그들과의 토론 속에서 원생들이 

원하는 주제들 중에 지리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지리학의 한 분야라는 인식은 못하고 하고 있었다. 더구나 책을 출판할 당시, 책의 분류도 

상업적 이유로 ‘역사’로 분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n  문화유산대학원은 문화유산과 역사와 관련된 전공 과정을 개설, 교육, 연구하여 문화
유산의 행정, 정책, 관리, 활용, 보존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미래의 문화사회 환경을 준비하는 전문가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및 활용에 관심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 문화유산대학원은 문화유산의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존 및 활용이 가능한 전문
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초, 심화 교육 그리고 재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교육기
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n 그리고 앞으로 "문화유산 관련 정책, 활용 · 보존 및 종합학술 센터"로 성장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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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으로는 공주학연구원이 있다(아래 내용 참조). 발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주학연구원에서는 지리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리학 분야에 대한 공주시와 관련 관계자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n 공주학연구원은 공주학의 자료 정리, 공주학 연구, 그리고 공주학 교육의 센터로서 활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 공주는 아직도 개발되어야 할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서는 지
금까지 생산된 공주의 각종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나아가 아직 기
록되지 않은 ‘공주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n 이러한 자료를 잘 정리하면 공주의 지역 발전을 위한 매우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이 가
능하게 됩니다(출처: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발표자는 지난 과거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지리학이 

문화유산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함께 하면 좋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학회 차원

에서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보다 공격적으로 문화유산과 지리학

의 접점을 찾고, 과목의 이름에 지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대중을 대상

으로 지리학 홍보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이다. 발표자도 이를 위해 지

리학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그림 2~6).

<그림 1> 발표자 활동-4: 문화유산활용론 수업의 일환으로 원생들과 공동 도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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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표자 활동-2

 

<그림 3> 발표자 활동-3

 

<그림 4> 발표자 활동-4

 

<그림 5> 발표자 활동-5

<그림 6> 발표자 활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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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백제시대 최고 권력자의 왕궁 입지 선정에 관한 지리적 고찰 - 

-공산성을 사례로 -

박지훈*

(*국립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웅빈백제, 권력자, 왕궁, 입지, 공산성

Ⅰ. 서론

1. 연구 목적 

금강변의 공산(해발고도 112m)이 떠받드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는 공산성은 포곡식 

산성으로서 성내에 크게 2개의 큰 골짜기(이하 공북골짜기, 만하골짜기), 2개의 봉우리(이하 

광복봉, 쌍수봉), 2개의 큰 고지성 평탄지(광복 평탄지, 쌍수평탄지)와 2개의 저지성 평탄지

(공북평탄지, 만하평탄지)가 눈에 확연히 들어온다. 그 외에도 성내 도처에 작은 골짜기와 

평탄지가 분포하고 있다.

현재 공산성에 백제 웅진기의 왕궁이 존재했으며, 그 장소로는 현 ‘추정 왕궁지’가 가

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지리학자로서 지리적 상상력만으로 권력의 관점에서 

약 1,500년 전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 후, 공산성에 왕궁을 건설할 때, 현재의 추정 

왕궁지가 분포하는 넓은 뜰(이하 쌍수평탄지)을 왕궁지로 최종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

리적 상상력으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

<그림 1> 공산성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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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남아있는 기록의 부족으로 공산성이 왕성이라는 결정적인 증

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최근 매장된 유적과 유물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그것을 근거로 공

산성 내에 실제로 왕궁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많은 사람이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공산성은 인근의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그리고 부여의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및 익산 왕궁리 유적지과 함께 유네스코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되어 다

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바야흐로 공산성이 백제문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선도적 역할

을 위해 당당히 부활한 것이다.

공산성이 겪은 지난 역사를 보면, 약 1,500년 전의 왕성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유네스코

의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등재되기까지 매우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반전이 포함되어 있다. 백

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청과 공주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며,

이것은 혁신이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된 공산성을 현재의 위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왕궁의 실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추정 왕궁지를 약 1,500년 전 백제 웅진기에 왕궁이 입지했던 장소

라고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적 상상력에 기반하여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백제왕이 공

산성 내에 왕궁 후보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 하고자 한다.

II. 분석 결과

1. 경사도 분석: 왕은 왜 평탄지에 관심을 보였을까?

왕궁이 들어서기에 안성맞춤인 평탄지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쌍수평탄지는 광복평탄

지보다 넓으므로 왕궁 터 입지 선정에 있어 광복평탄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왕궁은 왕과 그의 가족 및 그들을 보위하는 신하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현 쌍수평탄지가 공산성 내의 

고지성 평탄지들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공간이므로 왕궁 조성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산성 전체 스케일로 보면, 웅진기 백제왕의 공간인 공산성의 추정 왕궁지 즉,

쌍수평탄지의 크기는 겨우 공산성의 약 1.8%로써 프로 축구장 크기(7,140㎡/2,163평)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다소 의외이다.

공산성의 왕궁이 조성되었던 지형면이 대규모 범람원(또는 고원)과 같은 평탄지였다면,

왕궁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히려 크고 작은 계곡이 발달된 구

릉의 협소한 평탄지를 대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왕궁의 공간 확장성에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왕궁 규모를 일정 이상으로 크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평탄지’ 관점에서 공북평탄지는 쌍수평탄지에 비해 면적은 넓지만,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성 평탄지이므로 왕궁 후보지로 최종 낙점되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2. 해발고도 분석: 왕은 왜 해발고도에 관심을 보였을까?

해발고도 관점에서 보면, 공산성의 주요 4개 평탄지 중에서 쌍수평탄지가 두번째로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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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가 높은 평탄지이므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광복평탄지에 비해 왕궁 후보지 입지 선정

에 있어 더 매력적이지는 않다.

한편 공산성에는 2개의 봉우리(해발고도 광복봉 약 112m, 쌍수봉 약 82m)가 있으며,

그 곳에는 광복정과 쌍수정이 각각 입지하고 있다. 이 두 곳은 해발고도에 차이를 보인다.

광복정 북쪽에는 광복평탄지(해발고도 약 99m)가 쌍수정 남쪽에는 쌍수평탄지(약 

75m)가 분포하고 있는데 둘 다 모두 공산성 내에서 고지성 평탄지 그룹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발고도 측면에서 보면, 둘 다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성 평탄지(공북평탄지, 만하평탄지)보

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즉, 해발고도가 왕궁의 입지 선정에 중요한 지표일지라도 그것이 왕궁터 입지 선정에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해발고도만으로 왕궁터를 결

정했다면, 임류각이 자리하고 있는 광복평탄지가 더 적합했겠지만, 그곳은 쌍수평탄지에 비

해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왕궁터로써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가시권분석: 왕은 왜 가시권에 관심을 보였을까?

쌍수평탄지가 백제 웅진기 공산성 내에서 공북루↔진남루를 상호 오고 가는 주요 통행

로인 현재의 쌍수교에 가까이 위치하지만, 광복평탄지는 주요 통행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것은 왕이 쌍수평탄지를 선택하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즉, 쌍수교보다 상대적

으로 비고가 높은 쌍수평탄지의 왕궁에서 생활하는 왕은 쌍수교 부근을 지나가는 신하(또는 

백성, 귀족 등)와 물류의 이동을 쉽게 감시·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광복평탄지가 최종 왕궁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게 된 이유는 

왕궁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평탄지가 아니라는 점 이외에도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시권) 밖에 위치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쌍수

평탄지와 광복평탄지는 왕궁 후보지로서 최종까지 경합을 벌였지만, 공산성의 절대 권력자

는 마지막에 쌍수평탄지를 왕궁 후보지로 선정했던 것이다.

4. 왕의 권위 연출 분석: 왕은 왜 의도적으로 권위를 연출했을까?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 이후 당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왕궁의 규모도 대단히 중요하며 또

한 왕이 특히 귀족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즉, 귀족들이 왕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공간을 선

택하는 것도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형학적 관점에서 공산성 내에 현 추정 왕궁지가 당시 왕궁터로 선택되는 의

사결정 과정에서 ‘왕의 의도적 권위 연출’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왕은 의도적으로 귀족

들에게 왕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영민하게 ‘의도적 권위 연출’을 할 필요성

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지성 평탄지인 쌍수평탄면이 왕궁 후보지로 선택된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약 1,500년 전 공산성의 백제왕궁이 위치한 쌍수평탄지에 대해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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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제 왕궁 후보지 입지 선정; 왕의 최종 결정, 왕궁 후보지로써 쌍수평탄면 선정

지리적 상상력에 기초하면, ‘공산성의 백제 왕궁 후보지’ 입지 선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백제왕은 공산성을 대상으로 왕궁의 규모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 4곳(광복평탄지, 쌍수평탄지, 공북평탄지, 만하평탄지) 선정

② 지형학적 관점에서 지형요소(경사도, 해발고도, 사면향)별 분석과 후보지별 지형분석

을 함께 실시

③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내에서 가장 유력한 왕궁 후보지로 현 추정왕궁지가 있는 쌍수

평탄지 선정

4곳의 평탄지 중 쌍수평탄지와 광복평탄지 두 곳이 고지성 평탄지로 일조량이 풍부하

고, 사방이 대부분 개방되어 시야 확보에 유리하므로 신하들의 동태를 쉽게 감시·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왕궁지로 적절하다. 비슷한 조건의 두 곳 중 최종적으로 쌍수평탄지가 선정되

었다고 추정된다.

즉, 지형학적 관점에서 쌍수평탄면에 왕궁이 조성된 이유는 쌍수평탄면이 전형적인 

‘고지성 평탄지’라는 점이다. 그로 인해 공산성 내에서 광복평탄지와 함께 일조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권위를 느끼게 하는 데

에 유리하였다. 이것은 공산성 내에서 풍부한 일조량, 넓은 평탄지 및 높은 해발고도(비고)

가 왕궁 후보지 입지 선정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쌍수평탄면이 광복평탄면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왕궁 조성에 필요한 평탄지 규모 확보에 있어서 쌍수평탄지가 광복평탄지보다 상대

적으로 넓은 평탄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산성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

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조경기법을 이용하여 화려하고 장대한 왕궁을 통한 의도적 권위 연출이 가능했

기 때문에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왕의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공산성 왕궁의 입지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형이다. 그로 

인해 공산성 내에서 단 두 곳에서만 확인되는 전형적 ‘고지성 평탄지’ 중 한 곳이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2개의 후보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곳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단일 지형요소

(예: 해발고도, 경사도, 사면향 등)의 최적(best) 환경이 아니라, 복수 지형요소의 최적과 준

최적(better) 환경의 앙상블이 보다 중요했으므로 쌍수평탄지가 최종 왕궁지로 낙점되었을 

것이라고 지리적 상상력을 펼쳐본다.

다윈의‘적자생존 이론’에 따르면, 각 단계별로‘가장 우수한(best) 종’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우수한(better) 종’도 그 다음 단계로 함께 진화한다. 따라서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공산성 내 왕궁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도 개별요소의‘최적 입지 이론(Optimal

location theory)’이 아니라 그룹 요소의 최적과 준최적이 조합된‘준최적 입지이론

(Suboptimal location theory)’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Ⅲ. 요약 및 결론

웅진 천도(AD 475) 이후, 백제왕은 공산성 내 왕궁터로 현‘추정 왕궁지(이하 쌍수 평

탄지)’를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상상력을 이용하여 당시 백제왕의 관점에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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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건 - ‘왕궁 후보지 입지선정 과정’-을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는 왕궁터 선정 논

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여러 요소들 중에서 지형요소만을 활용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제왕은 공산성 내에 왕궁터 선정에 있어서 크게 3단계의 과

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쌍수평탄면을 왕궁 후보지로 선정했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백제왕은 공산성 내에 왕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유력한 후보지 

4곳(광복평탄지, 쌍수평탄지, 공북평탄지, 만하평탄지)을 선정했다.

그 다음으로 백제왕은 4곳의 후보지들에 대해 각각 지형분석(경사도분석, 표고분석, 사

면 향 분석, 가시권분석, 차경기법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4곳 후보지군들 중에서 2차적

으로 전형적인 ‘고지성 평탄지’인 2곳(쌍수평탄지와 광복평탄지)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했

다.

최종적으로 백제왕은 지형요소들(예: 경사도, 해발고도, 사면향, 가시권, 지형경관 등)

중에서 특정 지형의 최적 환경 보다는 복수의 지형요소의 최적(또는 준최적) 환경의 적절한 

조합에 보다 크게 주목하였다. 이에 그는 공산성의 최종 왕궁후보지로 2곳의 후보지 중에서 

쌍수평탄지를 선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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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표』의 공간 DB 구축과 

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 산줄기 특징 분석

박선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사업단)

주요어 : 산경표, 전통 산줄기, 문화유산, 디지털 인문학, 역사 GIS

『산경표』는 체계적으로 산과 강을 정리하여 도표화(족보 형태)한 최초의 지리서라고 

할 수 있다. 『산경표』의 저술 시기는 대략 1800년경으로 추정하고, 저자는 조선후기 실학

자 신경준(申景濬)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산경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 소장본으로 조선광문회(朝鮮光文

會)에서 1913년에 발행한 도서이다.

본 연구는 첫째, 판본 중 가장 후대에 제작되었고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선광문회

에서 발행한 『산경표』를 중심으로 DB 구축하고 둘째, 산경표를 이루고 있는 각 지점들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산경표』의 산줄기 선형으로 조선후기 전통 산줄기의 문화

유산으로서 문화·역사적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동여

지도』의 산줄기와 읍치 공간을  『산경표』의 산줄기 선형과 지점들과의 비교를 통해 문화

유산으로서 전통 산줄기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산경표』의 DB구축과 공간 분석을 통해 첫째, 『산경표』를 구성하고 있는 15개의 산

줄기는 DB 구축을 통해 1,586개의 지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 산줄기를 

이루는 있는 지점들이 산지 지명 뿐 아니라, 고현(古縣), 곶(串), 관(關), 누정(亭), 대(臺), 덕

(德), 도(島), 동(洞), 령(嶺), 촌(村), 문(門), 봉(峰), 사(寺), 산(山), 산성(山城), 역참(驛), 왜관

(倭館), 읍치(治), 점(岾), 주(洲), 진(津), 진보(鎭), 천(遷), 치(峙), 판(板), 평(坪), 포(浦), 현(峴)

과 같이 유형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산줄기를 이루고 있는 산, 령, 치 등의 

산지와 관련된 지명 뿐만 아니라 읍치, 고현, 누정, 진보 등 문화·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

소들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산줄기의 경로 및 소속 산은 조선후기의 취락 행

정 체계(邑治)의 분포와 이에 이르는 산줄기의 연결성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 1). 산줄기 종점부에서 군현(읍치)의 중심부를 향하는 경향성은 산줄기가 생활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경표』와 『대동여지

도』의 산줄기 지점들을 비교작업을 통해 약 87% 정도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대동여

지도』의 산줄기와 『산경표』의 산줄기를 복원한 자료에서 산줄기는 읍치의 위치와 긴밀하

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통 산줄기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중심 공간

인 읍치 내의 주요 산(주산, 진산)으로 이어져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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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경표』의 한북정맥과 지맥

(사사)

본 발표문은 ‘박선영, 최원석, 손학기, 2022, 산경표의 공간 DB 구축과 산줄기 선형의 특

징 분석, 문화역사지리 34(2), 110-131.’을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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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상, 2000, 한글 산경표,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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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검색어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지리 학습

박의현*

(*창덕여자중학교,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주요어 : 공간 검색어, 공간적 검색어 데이터, 검색지리, 지역지리, 들뢰즈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검색어는 공간 검색어와 비공간 검색어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 

검색어는 미얀마, 부산, 도봉 등과 같이 지표 위 특정 공간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이고, 비

공간 검색어는 공간 검색어가 아닌 나머지 검색어이다. 공간적 검색어 데이터는 검색어 데

이터 중 공간 검색어에 기반한 데이터이거나, 공간별로 수집된 데이터로, 3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1유형은 공간 검색어(예: 창원)를 비공간별로 수집(예: 주별)한 유형이고, 2유

형은 비공간 검색어(예: 맥주)를 공간별로 수집(예: 시도별)한 유형이고, 3유형은 공간 검색

어(예: 창원)를 공간별로 수집(예: 시도별)한 유형이다(그림 1). 1유형은 공간 검색어가 의미

하는 지역의 지역성을 탐구하는 질문을 하기 적합한 데이터이고, 2유형은 비공간 검색어에 

관한 각 지역 주민들의 장소감을 탐구하는 질문을 하기 적합한 데이터이고, 3유형은 지역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질문을 하기 적합한 데이터이다(그림 2).

<그림 1> 공간적 검색 데이터 유형

<그림 2> 공간적 검색 데이터 유형별 대표 탐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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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검색어 데이터를 통해 지역을 탐구하는 영역을 검색지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사적지리를 기반으로 검색이라는 행위를 하고, 사적지리 데이터가 검색을 통해 쌓이면서 점

차 공적지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검색을 통해 ‘주관의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색지리는 주관적인 사적지리와 객관적인 공적지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검색어 데이터의 지역지리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 지리는 공적지

리나 사적지리와 다른 새로운 지역지리 텍스트 구성 방식이 될 수 있다(그림 3). 둘째, 구글

트렌드, 카카오데이터트렌드, 네이버데이터랩, 블랙키위, 썸트렌드, 빅카인즈 등 다양한 검색

어 분석 도구를 통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 학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그림 

4). 셋째, 실제 대중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에 관해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서 강원도 양양은 수력발전소, 국립공원, 수산물 등을 키워드로 재현되고 있지만, 실제 대중

들은 강원도 양양을 파티, 서핑, 헌팅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있다(그림 5). 들뢰즈의 용어

를 빌리자면, 교과서 속 양양은 동일성으로 수렴되어 재현되고 있는 지역성으로 제시된 것

이고, 검색어 속 양양은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은 잠재적 차원의 지역성으로 제시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림 4> 검색어 및 키워드 분석도구

<그림 3> 검색지리 텍스트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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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속 양양 검색어 속 양양

<그림 5> 교과서 속 양양과 검색어 속 양양

공간적 검색어 데이터의 지역지리 교육적 의미를 반영한 활동지를 공간적 검색어 데이

터 유형별(1유형, 2유형, 3유형)로 개발하였다. 활동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특

정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에 관해 탐구하는 개방형 활동지로 개발하였다(그림 6). 또한 

공간적 검색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리적 감각을 확인하는 지필평가 문항 사례도 제시하였

다. 이러한 공간적 검색어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지리 학습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네트워

크’, ‘다양체’, ‘생성’, ‘차이’로서의 지역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병연, 2018).

1유형 2유형

3유형 지리적 감각을 확인하는 지필평가 문항

<그림 6> 공간적 검색어 데이터 활용 활동지의 일부

(참고문헌)

신정엽 등, 2015,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천재교과서

김병연, 2018, 들뢰즈의 ‘사건’으로 지역지리 교육 읽기, 국토지리학회지, 52(4), 5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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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비교 : 

지리(사회)교사와 일반(타과)교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손은영*·최재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학과 석사수료,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주요어 : 세계시민성, 세계시민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편견, 교사 간 인식 비교 

세계화가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인 세계시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

며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성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를 교육과정에 적

용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국가적

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세계시민성은 급속한 세

계화로 초국가적인 이주가 증가하고 세계가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됨에 따라 등장한 

개념으로, 다중시민성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황규덕·박배균, 2019, 30). 초국가

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하여 국가나 민족 정체성에 의해 소외당하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글로벌 타자를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유수진,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세계 여러 국가의 다양한 생활 모습에 공감하고 이

해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 민주적인 가치와 태도 함양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2015; 김현주, 2018).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교육 주체로서

(최윤정 외, 2022, 10) 세계시민교육을 재해석하여 교수내용지식(PCK)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

로 수업에서 풀어낸다.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실천적 교육을 시행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한계, 입시, 교사 간 문화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로서,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이성회,

2016).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과 지리’가 고등학교 지리과 일반선택 과목으로 편성

되는 등 ‘세계시민’ 자체를 교과명으로 직접 제시한 것은 앞으로의 세계시민교육의 힘을 실

어주는 행보로 보인다(홍영란, 2023). 또한 교육과정에 등장한 이후 인류가 공동으로 추진해

야 할 아젠다로서 자리매김하며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강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김이경 외, 2020) 다른 교과에서도 세계시민성을 적용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

측된다.

세계시민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주제로 편견을 들 수 있다. 편견

(prejudice)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유수진, 2018, 24)으로, 대개 부정적

으로 치우친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송명주, 2014; 유수진, 2018; 김기남·김민성, 2021). 교

육 상황에서 편견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 주도의 시험(수능, 학력평가 등)에서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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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빈도, 학습 기회의 부족, 오리엔탈리즘과 유사하게 서구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인

식을 교과서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교사와 타 교과교사의 세계시민성이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

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 교사들의 세계시민성 지수를 중심으로 기존의 편견,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 세계시민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교육과정 적용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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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리교사는 뛰어난 지리 교과 지식 수준은 물론 세상과 사물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안목 또한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지리적 안목’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

근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예비지리교사가 전쟁사를 지리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

는 방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사교육 방안에 주목해 보았다. 전쟁사는 역사의 여러 분야 중

에서도 특히 지리적인 속성이 강하며, 따라서 예비지리교사들로 하여금 전쟁사를 지리적으

로 해석 재해석하게 하는 활동은 지리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비지리교사들이 전쟁사를 지리적으로 재해석하는 활동이 그들의 

지리적 인식이나 안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리교육 및 

지리교사 양성에 의미있는 논의를 제공하리라고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예비지리교사는 지리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즉, 예비지리교사교육

은 지리교사가 아닌 사람을 지리교사로 전환하는 교육 단계라는 점에서 지리교육에 있어 결

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Lee, 2020). 지리교사가 지리 수업을 효과적으로 계획 및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지리 교과 지식은 물론, 지표 공간과 세상을 지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

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학생들의 지리적 사고와 안목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지리교사들로 하여금 수준높은, 지리학자와도 같은(geographer-like)

인식과 안목을 길러 주는 일은 예비지리교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에 해당한다(Lee,

2018, 2020; Kolnik, 2010).

한편 지리는 지표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 및 교과와 의미있게 연결된다.

그 중에서도 지리와 역사의 연결성은 특히 강하다. 지리와 역사는 각각 인류 문명과 사회의 

공간적 시간적 측면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대부터 지리와 역사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고, 오늘날 각국의 교육과정을 보더라도 지리와 역사는 통합적으로 편제되는 경우가 

많다(Shimura, 2015; Winter, 2018). 최근 들어서는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리-역사 통합교

육의 의의나 방법을 다룬 연구들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동민, 2021a; Coleman,

2015; Egiebor & Foster, 2019). 이러한 추세는 역사를 지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리-역사 통합적 안목이 지리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안목에 해당함을 시사한다고도 풀

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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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사는 특히 지리와 접점이 크다. 전쟁이란 지리적인 속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 등은 지정학, 지형학, 기후학, 군사지리학 등 지리적인 요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유병진 역, 2018; 이동민, 2021a, 2021b). 이 때문에 전쟁사나 군사사 연구

자들은 이미 고대부터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리적 관점도 중요시해 왔다(Clarke, 2018;

Harrison & Passmore, 2021).

이러한 점에서 전쟁사와 지리의 접목은 학문적으로는 물론 지리교육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이동민, 2021b). 이는 예비지리교사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A대학 지리교육과에서 2021학년도 2학기에 실시한 역사지리학 강좌(수강생 

23명)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강좌는 15주 분량으로 진행되었으며, Azar Gat의 저서 『문명

과 전쟁』(오은숙 이재만 역, 2017)을 교재로 한다. 12주차까지 교재의 강독 및 이론 강의를 

진행(8주차는 중간고사)한 다음, 13-14주차에 카드뉴스를 제작 및 발표하는 활동을 실시하였

다.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였다.

카드뉴스 활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강생이 전쟁사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둘째,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선택한 전쟁사 주제의 원인, 과정,

결과 등을 지리적으로 재구성하는 형태의 카드뉴스를 제작한다. 셋째, 개인별로 제작한 카드

뉴스를 10분 전후 분량으로 발표한 뒤 3-5분 정도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실시한다. 넷째, 카

드뉴스 발표 및 토론이 끝난 뒤에는 성찰일지를 작성한다.

연구자료는 연구참여자가 카드뉴스 제작 발표 및 토론 활동을 수행한 다음 작성한 성찰

일지이다. 성찰일지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4개 질문으로 구성했고, 연구참여자들이 A4 1-2

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게끔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학습 과정이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알려진 질적연구 방법인 현상기술학(phenomenography)(Khan, 2014)을 활용

하여 분석한다.

1. 카드뉴스 활동 및 수업은 역사지리학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 이해 등에 어떠한 영향을 왜 주었나요?

2. 역사지리학 수업과 카드뉴스 활동의 지리교육의 방향, 의미, 가능성 등과 관련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3. 본 수업 및 활동을 통해서 전쟁사나 역사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에 어떤 변화나 발전이 이루어졌나요?

4. 그 외에 수업이나 카드뉴스 활동에 대한 소감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표 1> 성찰일지 질문 목록

4. 예상되는 결과 및 논의

자료 분석 결과 현상기술학적 주제를 몇 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를 도출하고 있는데, 잠정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지리교사들은 전쟁사를 지리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지리적으로 해석하

는 경험을 축적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전쟁사의 지리

적 재해석 활동은 예비지리교사의 지정학, 군사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등과 관련된 심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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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이해를 획기적으로까지 제고할 수 있었다. 셋째, 전쟁사를 지리적으로 재해석하는 활

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지리 탐구 비판 의사소통 능력도 기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예비지리교사의 지리적 안목 신장 방안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논의를 제

공하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통섭이나 융합 등이 중요시되는 현대 지리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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